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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산업구조에 따른 제조업 고용 상관관계 분석

박기영＊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라남도는 우리나라 GDP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국 16개 시․도  9 이며, 2009년말 

재 인구수도 한국 체 인구의 3.8%를 차지하여 191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역시 국 순  9 를 

나타내고 있다. 주인구 143만명을 합하면 주,․ 남지역의 인구는 334.6만명으로 한국 체 인

구의 6.72%가 된다. 면 은 국의 12.2%인 12,213㎢로서 국 3 를 차지하고 있지만 해안선은 

6,419㎞로서 국의 50%를 갖고 있어 가장 해안선의 길이가 길며, 갯벌은 1,054㎢로서 국의 

44%로서 역시 가장 넓은 갯벌을 갖고 있고 한 섬은 1,964개로서 국의 62%를 갖고 있어 역시 

가장 많은 수의 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넓은 평야지역과 다도해로 이루어진 남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비롯하여 비교  높은 수 의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조건도 살기 좋은 편이

다.

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의 비 이 비교  높은 가운데, 특히 여수 등의 남 동

부지역을 심으로 ’70년 부터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 온 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거하여 장치

산업 주의 생산지로서 발 한 결과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통 주력산업의 비 이 높으며 

신․재생에 지, , 물류 등 새로운 산업도 병행 발 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이 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2009년 산 기 으로 남

이 19.4%, 주는 이보다 더 낮아 19.2%로서 16개 시․도 에서 최하  수 이었다. 

라남도는 2008년 기 으로 농림어업의 비 이 9.5%로서 국 평균 2.9%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아 남 취업인구의 28.0%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과 주지역의 인구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 은 13.7%에 달해 2,000년  들어 빠르게 그 비 이 높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남에서 농림어업 비 이 높은 지역인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장흥군 등의 지자체를 심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 지역의 농림어업이 고

령인구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들 고령인구가 10년 내에 농업 장에서 

은퇴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남 지역의 농림어업의 공백을 어떻게 매꿰 갈 것인가에 해서도 심

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 고령인구 심의 가족농 유형의 농림어업 감소에 따른 책과 함께 

남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원인으로서 산업구조에 한 면 한 분석과 이에 한 책

이 실하게 요구된다.

재 주, 남 지역의 제조업 형을 보면 사업체수는 국 비 3.9%, 종사자수는 5.0%이었

으며, 출하액 비 은 10.3%로서 사업체당 기업 비 이 높은 구조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 지

역에 여수 화학공업단지와 양제철단지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들 자본집약

인 장치산업 주의 산업구조로 부가가치 10억당 종사자수를 산출해 보면 3.0으로서 국에서 가

장 낮은 고용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 지역은 제조업 비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액은 국에서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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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 화학공업단지인 울산의 2억7천만원 보다 더 높아 3억4천만원이었다. 

한 남의 사업체당 부가가치액은 179.5억원으로서 울산의 321.1억원의 약 55.9%에 불과하다. 

이는 남의 부가가치율이 울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 지역의 화학공업은 주로 

기업 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사자 500인이상 기업이 국의 4.8%인 14개 기업이며, 이들 

기업 종사자의 1인당 여액은 연 6천1백만원으로 국 평균인 4천8백만원보다 상당히 높았으

며 주의 3천7백만원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편이다.

남의 주력산업은 제조업  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 소재형 산업으로서 총부가가치 

기  국 비 14.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남, 주 총부가가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남에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심으로 한 기 소재가 산업 상 매우 요한 비 을 갖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 소재의 총부가가치가 2005년 이후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편이다. 

남의 경우 서비스업으로 도매․소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 은 40% 내지 30% 수

에 달하며,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20% 에 달하는데 이들 업종의 총부가가치 비 은 주, 

남 지역의 총부가가치 비 각각 11%, 1.76%에 불과하다. 특히 남에서 음식․숙박업의 경우 부

가가치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이들 통 서비스업의 열악함은 결국 세자 업자 비 이 

높으며, 생산성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남의 통주력산업인 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은 표 인 장치산업으로서 산업 주기상 성숙기

의 최고조에 달한 산업이며, 고용창출 여력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인식에서 남 지역의 산업구

조에 따는 문제 을 출발하고자 한다. 특히 이들 산업 역인 화학공업과 철강산업은 주요한 

수출국인 국이 후발국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축 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화학산업은 원유생산

국인 동에서 산업 육성을 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조선산업도 역시 국이 

수주 물량에서 우리나라를 바짝 쫒아 오고 있는 상황이다. 

남 주력산업의 산업의 이러한 외형  조건 외에도 남에는 이들 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추

가하는 단계별 가치사슬이 결여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철강 등 1차 소재가 주를 이루면서 후방 

효과가 강한 유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산된 제품이 거의 가공 단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자본집약  통주력산업의 고용창출 효과에 해 국가 으로 책 마련이 

시 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들 산업이 치하고 있는 남지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한 정확

한 인식 속에서 략  안을 마련하는 것이 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산업이 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벌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이며, 그 외에도 다국 기업이므로 남

의 지역 차원에서는 분석을 수행하거나 안을 논의하는 것 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남 

지역의 비 을 수립하는 정책연구에서도 이들 산업에 해서는 책을 거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국가산업단지에 치하고 있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책 으로 육성된 주력 통

산업이라는 산업  특성 때문에 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남의 미래 비 을 수립하는 논의에는 상당부분 농업과 생태  등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 주로는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재 국가 차원이나 남 지역에서 논

의되고 있는 남의 발  비 은 문화 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이라는 비 이 제시되기

도 하 으며, 산업, 신소재 등이 제시되기도 하 으나 재의 주력 통산업을 놓고 이의 발  

비 을 논의하는 경우는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 주지역의 이러한 산업구조의 원인과  상황을 면 하게 분석하

면서 남 지역의 주력산업들에 한 산업  분석과 함께 고용구조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러한 산업구조  근은 남 지역의 미래 비  수립에 요한 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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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세계 시장에서 비 이 차 커지고 있는 동북아 경제블록을 연결하는 심축에 자리잡

고 있다. 횡 으로는 동경제권과 서경제권  국경제권과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지리  

치를 활용하여 한 일 무역  기술의 분업구조를 잘 활용하여 G2의 한 국가인 국 시장의 성장

에 따라 남 지역의 성장도 확실시되고 있는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양만권이 이러한 한 일 분업구조 속에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정립시

켜 나가야만 양항도 무역항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앙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남의 통 주력산업인 화학 석유산업, 철강산업, 조선산업의 황  미래에 

하여 련 산업 분야를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남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인원을 비롯하여 입주기업의 고용

인원과 고용 상  기업의 업종 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 자료로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역소득 자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통계청 자료와 함께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과표 등을 비롯하여 남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내 총생산 자료 등을 

토 로 분석하 다. 특히 산업단지 자료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지역입지연구소의 자료를 활용하

다. 특히 산업분야가 집 되어 있는 남 동부권의 경제  효과, 고용효과, 후방 효과  지역 

경제와 산업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분석하 다. 

III. 전남의 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 현황

1. 광주․전남 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2010년 1분기 재 국 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황을 보면 국가산업단지가 국에 40개소로

서 분양률 99.4%로 862,686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 산업단지는 국에 382단지, 농공단지는 

403단지, 도시첨단단지는 주도시첨단 등 6개 단지가 있으며, 국 으로는 1,365,995천㎡가 지정 

운 되고 있는데 재 기 으로 분양은 총 98%에 달한다 (표 1). 2010년 1/4분기 재 조성되어 

운 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수가 가장 많은 역자치단체로는 132개 단지가 있는 충남이 가장 많

으며, 그 다음으로는 130개 단지가 있는 경남, 101개 단지가 있는 경북, 100개 단지가 있는 경기의 

순이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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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유형 단지수 지정면 리면
산업시설구역

체면 분양 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40 862,686  554,092  265,346  231,985  230,476  1,509  99.4  

일    반 382 438,240  430,496  258,281  127,959  122,362  5,597 95.6 

도시첨단 6 720 720 356 67 67 - 100.0 

농   공 403 64,349 63,947 49,925 44,040 42,884 1,156 97.4 

계 831 1,365,995  1,049,255  573,908  404,051  395,789  8,262 98.0 

시도 단지수 지정면 리면
산업시설구역

체면 분양 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831 1,365,995 1,049,255 573,908 404,051 395,789 8,262 98.0

서울 3 3,251 3,251 2,374 1,632 1,632 0 100

부산 19 34,251 31,582 18,076 10,665 10,638 27 99.9

인천 9 18,651 18,289 11,406 10,107 9,917 190 96.5

구 15 38,270 37,346 20,548 12,662 12,303 359 98.6

주 9 26,535 19,887 13,815 10,303 10,174 129 98.2

3 71,673 70,787 5,818 5,466 5,466 0 100

울산 17 85,009 75,414 56,660 51,375 51,176 199 99.6

경기 100 304,216 101,129 59,265 44,468 44,065 403 99.2

강원 56 20,135 17,795 11,429 7,372 6,876 496 94.7

충북 90 57,559 57,031 31,397 19,925 18,809 1,116 97.5

충남 132 98,195 94,947 60,541 35,648 35,226 422 98.6

북 67 120,425 76,626 50,348 36,290 35,761 529 98.7

남 79 252,729 224,317 102,127 63,620 62,628 992 96.0

경북 101 122,224 120,388 65,290 49,145 46,843 2,302 94.7

경남 130 111,266 98,902 64,073 44,716 43,800 916 100

제주 5 1,606 1,564 741 657 475 182 78.3

[표 1] 산업단지 조성  분양 황＊    

(단  : 개, 천㎡, %)

주 1) 체면 은 미개발면 을 포함한 산업시설구역 총 면 을 의미하며, 분양 상은 산업시설구

역   조성된 면 (미개발면  제외), 분양률은 분양 상용지  분양된 면 의 비율임

출처: 국산업단지 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

산업단지공단

그러나 산업단지로 조성된 지역의 산업시설구역 면 으로 본다면 남이 국에서 가장 넓은 

면 의 산업시설구역인 102,127천 ㎡에 7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체 산업시설구역의 

17.8%에 이를 정도이다 (표 2). 경기, 경북, 경남, 충남 등의 산업시설구역의 면 은 남보다 월

등하게 작아 65백만 - 60백만 ㎡에서 정도로서 남 지역의 약 60% 정도에 불과하다. 주에는 

국가산업단지가 2단지, 일반산업단지가 6단지, 농공단지가 1개 단지이며, 남에는 국가산업단지가 

5단지, 일반산업단지가 26단지, 농공단지가 48개 단지이다 (표 3)

[표 2]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 황

                                                      (단  : 개, 천㎡, %)

출처: 국산업단지 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

산업단지공단

＊ 출처: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분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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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유형 단지수 지정면 리면
산업시설구역

체면 분양 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주

국가 2 11,848 5,477 3,843 1,975 1,872 103 94.8 

일반 6 14,363 14,086 9,710 8,066 8,040 26 99.7 

농공 1 324 324 262 262 262 - 100.0 

남

국가 5 173,857  145,939  56,029 49,295 49,189 106 99.8 

일반 26 70,215 69,803 39,360 8,413 7,778 635 92.5 

농공 48 8,657 8,575 6,738 5,912 5,661 251 95.8 

[표 3] 남의 산업단지 지정 황

(단  : 개, 천㎡, %)

주) 빛그린은 주( 주지구)와 남( 남지구)

출처: 국산업단지 황통계,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 2010년 1/4분기, 지식경제부 한국

산업단지공단

남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산업단지, 양산업단지, 불산업단지, 삼일자

원비축단지, 율 자유무역지역, 불자유무역지역 등 5개 단지가 있는데 그 조성 면 은 국 국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의 21%를 차지하고 있어 국에서 가장 넓은 면 인데 이는 남의 화

학공업단지인 울산보다도 5,685천 ㎡가 더 넓은 면 으로서, 분양율은 99.8%에 달하 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조성목 은 종합 인 석유화학 산업단지 육성이다. 1967년 여천공업단지 기

공식을 시작으로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었다. 입주업종으로는 석유화학 1,2단지는 석유화학 

 련업종이다. 양국가산업단지는 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연 산업 수요를 충족시키고 ․

후방산업과 운송 지원산업을 유치, 육성할 목 으로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입주업종으로는 제철, 

목재, 화합물, 비 속, 1차 속, 조림 속  기계장비 업종이다. 불국가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불외국인 투자지역과 불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남 서남권 개발 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 과 국, 동남아 시장진출을 한 진기지 구축을 목 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주

에는 북구에 국가 산업단지로는 재 조성 인 주첨단단지를 비롯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

었지만 면 으로는 국 국가산업시설구역의 1.4%에 불과하다. 호남권 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95%를 넘는 수 이며, 공실률도 낮은 편이다. 기업들은 비교  산업단지 입주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 주지역의 가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실할 상황이다. 

2. 광주․전남 산업단지의 고용 현황

2010년 1/4분기 산업 리공단에서 발간한 자료를 근거로 2010년 3월 재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입주 업체 황을 공장 가동 업체를 상으로 살펴보면 국 으로 국가산단에 34,583업체, 

일반산단에 15,758업체, 도시첨단산단에 108개 업체, 농공단지에 4,976업체로서 총 55,425업체가 산

업단지에 존재한다. 공장설립 후 가동 업체의 비율을 보면 국가산단에서 99.5%로 가장 높으며, 일

반산업단지에서는 98.1%이며, 농공단지가 가장 낮아 93.9%를 나타내었다. 고용인원을 보면 국가산

단에 858,194명, 일반산단에 512,228명, 도시첨단산단에 857명, 농공단지에 122,771명으로서 산업단

지 에서는 국가산단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의 수가 가장 많았다.

국 인 산업단지를 상으로 볼 때 생산실 과 수출실 이 1 인 산업단지는 울산미포국가산

업단지이며, 그 다음 순 로는 산업면 은 13 이지만 생산실 과 수출실 은 2 인 구미국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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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1단지)가 차지하고 있다. 생산실 과 수출실 이 3 인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로서 산

업단지 면 은 2 이며, 고용순 는 상당히 뒤처져서 21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의 산업

단지에서는 국에서 25  안에 들어가는 산업면 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수는 4개로 많은 

면 을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실 과 수출실 이 25  안에 드는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양제철이 있는 양국가단지 등 단지 2곳 뿐이다. 

산업면 , 생산실 , 수출실 은 서로 상 계가 높은 것에 비해 고용순 는 산업단지의 업종

에 따라 크게 달랐다. 고용 순 에서 1 를 기록한 산업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치한 반월특수

산업단지로서 생산실 은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비해 45%에 불과하여 국 순  4 에 불과하 으

며, 수출실 은 국 순  12 인 4,587 고용인원은 190,177명으로 최 를 나타내었다. 입주기업 

수도  9,959개에 달하며,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의 수는 26개로서 체 기업의 0.26%에 불과

하며, 부분의 기업이 300인 이하 규모의 소기업에 해당되며, 주요 생산품목도 기 자, 운송

장비, 석유화학, 기계 등 다양하 다. 종업원 200인 이상의 견기업은 34개에 불과하 으며, 100

인 이상의 소기업은 151개에 불과하 으며, 그 외 9,700개 이상이  제조업 심의 100인 이하 

소기업이었다. 

한 고용순  2 인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보면 산업용지는 

1,500천 ㎡에 불과하며, 생산실 은 국 30 인 42,223억원에 불과하며, 수출실 도 국 35 인 

1,037백만달러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120,097명에 달한다. 주요업종으로는 롯데정보통신 등의 

비제조업인 소 트웨어 생산업체가 주요한 업종인 것을 비롯하여 자부품업체, 석유화학,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총 7,050개인데 이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

은 26개에 불과하여 0.36% 수 이며, 그 외 부분인 7000개 이상의 기업이 소기업에 불과하다. 

이  종업원 200인 이상의 견기업은 28개이며, 종업원 100인 이상의 소기업은 102개에 달하며  

50인 이상의 소기업은 241개이었다. 경기도 안산시의 반월지구와 시화지구로 구성되어 있는 반

월특수지역국가산업단지와 서울시 구로구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소기업 비 이 높으며, 특

히 소 트웨어 산업 등의 비제조업이 입주한 지역일수록 고용인원이 높은 편이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면 은 국에서 6 를 나타내었지만 생산실 은 국 5 , 

이며, 수출실 은 국 4 이며, 고용인원 순 는 반월특수지역, 서울디지털단지, 울산미포산업단

지의 다음 순 를 기록하 다. 주요기업으로는 철강생산 업종의 두산 공업과 철도차량 생산업체

인 로템, 가 제품 생산업체인 엘지 자를 비롯하여 기계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이 주를 이루

었다. 기업규모별로 보더라도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의 기업이 12개인 것을 비롯하여 300인 이

상의 기업이 30개로서 체기업 1,767개  1.7%를 차지하 다. 

주시는 2010년 3월 재 9개의 산업단지가 치하고 있는데 가동업체 수는 1,937개로서 

51,169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09. 3보다는 4,051명이 증가하 다. 남에는 79개 산업단지에 

70,433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도 동월에 비해 3,728명이 증가하 다. 2010년 들어 최근 세

계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국 으로 고용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데 역시 주와 남에서도 고

용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시의 고용개선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남은 국가 산업단지의 시설면 이 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었지만 고용인원은 울산지역의 

약 65%, 경북지역의 54%, 경남지역의 41%에 불과하 다. 이는 남지역에 석유화학 심의 징치

산업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고용유발효과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제조업 취업자수를 

기 으로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면 국 으로는 산업단지에서의 고용

이 제조업 체 고용의 38.9% 이다. 그런데 남의 경우에는 남 제조업 고용의 89.7%가 산업단

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주시의 경우에는 체 고용의 60.7%가 산업단지 고용이 차지하고 있다. 

한 울산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산업단지에서의 고용비율이 높아 65.9%이지만 경북은 

60.6%, 경남은 44.9%에 불과하 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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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고용
국 주 남 울산 경북 경남

제조업고용1) 3,836 84 78 164 216 385

산업단지고용2) 1,494 51 70 108 131 173

산업단지 고용비율 (%)3) 38.9 60.7 89.7 65.9 60.6 44.9

특히 남의 경우 산업단지가 집 으로 분포하고 있는 여수, 양 등의 남 동부권과 불단

지의 제조업 고용을 제외하면 그 외 지역은 농 지역으로서 제조업체 고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 동부권 지역은 석유화학과 1차 속 등 형 인 장치산업 시설로서 

고용유발계수가 낮기 때문에 남 지역의 제조업 고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이다. 

한 기 소재 주이므로 지역내 가치 사슬이 발달하지 못해 지역 체의 고용에도 기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시의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에 고용되어 있는 제조업 종사자  79.3%가 

지방산업단지인 일반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으며, 국가산업단지에는 17.6%, 농공단지에는 3.1%가 

고용되어 있다. 그런데 남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 7만8천명이므로 남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제

조업 고용의 90%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남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고용은 37,344명에 불과한데 시설면 이 70.1%, 

51.5%에 불과한 경북과 경남지역에서는 국가산업단지에서의 고용은 각각 80,722명과 119,247명으

로서 체 산업단지 고용의 61.8%와 69.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시설면 은 남 지역이 월등하

게 넓지만 남 국가산단에서의 고용에 비해 경북국가산단에서는 2.2배, 경남국가산단에서는 3.2배

에 이른다. 이처럼 남 지역의 고용은 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장치산업 비

이 높은 울산과 비교해도 국가산단의 시설면 이 남보다 약간 작지만 고용은 남에 비해 2.7

배에 이른다. 이는 근본 으로 1차 속과 석유 등의 기 소재 주의 장치산업이라는 산업구조에 

근본원인이 있다.

[표 4] 각 시도별 산업단지의 입주  고용 황

단 : 1,000명             

주) 한국표 산업분류 9차개정(2008) 기

1) 2009년 말 기

2) 2010.3 기

3) 산업단지고용비율 = [산업단지고용인원/제조업고용인원] × 100

출처: 국가통계포탈, 산업단지 리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남의 경우에는 총 취업자 909천명  제조업 취업률은 8.5%에 불과하 는데 이 값은 국 평

균인 16.3%에 반 정도에 불과하 다. 농림어업 사자는 29.3%인 267천명으로서 농림어업 취업

률은 국 평균 7%에 비해 4.2배에 달하 다. 이 게 높은 비율로 농림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남자

의 경우 제조업 취업률은 10.1%이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5.8%에 불과하 다. 

남의 제조업 취업 정도를 남지방과 비교하여 보면 경북의 경우에는 농림어업 종사자가 311

천명으로서 23.0%이었는데 제조업 취업률은 8.5%인 남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16.0%이었는데 

국 평균과 유사한 수 이었다. 남자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8.9%이었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12.4%로서 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이었다. 

경남의 경우 농림어업 취업자율은 12.6%인 191천명이었으며 제조업 취업률은 25.3%로서 남의 

8.5%, 경북의 16.0%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 이었다. 특히 남자의 제조업 취업률은 33.0%로서 



- 294 -

국 평균인 16.3%에 두배에 이르는 수 이었다. 여자의 제조업 취업률은 5.8% 수 이었으며, 도소

매․음식숙박업은 20.1% 수 이었다.

장치산업 주의 화학공업 지역인 울산지역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비 은 31.4%로서 국에

서 가장 높은 수 으로서 국 평균의 1.9배 달하 으며, 이  남자의 제조업 취업자 비 은 44%

로서 남자 2인  한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1인당 GRDP가 4만달러 정도

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울산이 제조업 비 이 가장 높았다. 여자의 경우에도 역시 높은 수

인 9.1%가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었다. 

남의 경우에는 포스코가 입주하여 있는 양제철과 함께 양연 산업단지로 이루어진 양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철강과 기계 부문을 주요 업종으로 총 10,354명이 고용되어 있다 (2010년 

3월 재). 양제철에 6,297명을 비롯하여 4,074명이 고용되어 있는 양연 산업단지에는 (2009

년 말 재) 73개 입주계약업체  64개 기업체가 공장을 설립하여 재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83.0%에 이른다. 포장용강재를 생산하는 삼정피앤에이가 668명, 내화물을 생산하는 조선내화 265

명,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OCI가 209명, 운송업을 하는 한진이 151명, 서강기업이 150명, 한통운

이 119명, 하역운송업의 셋방이 95명, 항만하역서비스를 담당하는 동방이 80명, 철강을 생산하는 

심진기업이 75명, 건설기계장비를 생산하는 소모홀딩스가 66명, 선반블럭을 생산하는 오리엔탈

공업이 69명 등을 고용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에는 268개의 입주계약업체  206개사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재 205개사가 가

동되고 있으며, 가동율은 92.0%로서 국의 국가산단  가장 높은 수 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

으며 주로 석유화학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데 고용된 인원은 총 15,231명이 고용되어 있다. 고용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체는 GS칼텍스로서 1,465명, 창기계공업에 803명, 한화석유화학 여수 1공장 

768명, 호남석유화학 496명, 여천NCC 여수공장 (1사업장) 453명, 제일모직 442명, 남해화학 419명, 

한국 바스  369명, 한국실리콘 300명 등이다. 

목포에 있는 불국가산업단지에는 2010년 3월 재 총 332개의 입주게약업체  공장설립이 

완료된 업체로는 296개가 있으며 이  가동업체는 286개가 있는데 불산업단지에 223개, 불외

국인산업단지에 33개, 불자유무역지역에 30개 등이 입주도어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다른 국가

산업단지에 비해 다소 낮은 76.4%를 나타내었다. 고용인원은 남의 국가산단 에는 가장 많은 

수의 15,231명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기계, 운송장비 부문에서 가장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

 불산업단지에 7,216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불국가산단과 보다 좀 넓은 면 의 구미1산업단지에는 65,662명의 고용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

하여 볼 때 남의 양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유발되는 고용효과는 상당이 낮은 것이다. 남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의 주요 업종이 석유화학과 철강 등 1차 소재이며, 이들 생산물

의 가공과정 등 연 산업과정을 담당하는 기업체가 남에 많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타 지역으

로 유출되는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 소재 제품은 국 등 해외지역으로 수출

되는 비 도 높은 편인데 이러한 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주, 남 지역 산업단지  고용이 가장 많은 산업단지로는 주 산구에 치한 일반산업단

지인 하남산업단지이다. 생산실 은 80,698억원으로서 가장 생산실 이 뛰어난 여수국가산업단지

의 21%에 불과하지만 고용인력은 27,462명으로서 여수산업단지의 2배에 달한다. 기계업종인 화천

기공이 있는에 근로자수가 2009년 9월말 재 300명이다. 따라서 하남일반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수

는 948개인데 이들 부분이 종업원 300인 이하인 소기업이다. 한 입주기업의 업종도 기계, 

기․ 자, 섬유․의복, 석유화학, 운송장비 등 다양하 다. 

이에 비하여 주 남지역의 산업단지  고용인력이 2 인 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입주기업 264개  8개 기업이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으로서 기업 비 이 체의 3%에 

해당한다. 업종도 부분 석유화학업종으로서 등유, 디젤, 나 타 등을 생산하는 GS칼텍스에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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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화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여천 NCC 공장와 ABS 

수지 등을 생산하는 제일모직 등 규모 장치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종업원 200인 이상의 견기업도 13개이며, 나머지 기업의 고용인원도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서는 많은 편이었다. 

2009년 9월말 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실 은 378,438억원으로서 울산미포산업단지에 비해

서는 53%에 불과하며, 구미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는 84%,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는 122%에 

달하지만 고용인원은 13,937명으로서 울산미포산업단지의 87,807명에 비해 15.9%에 불과하며, 구

미산업단지에 비해서는 21.2%에 불과하며, 생산실 이 더 낮은 창원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도 

17.4%에 불과하 다. 특히 양제철을 심으로 한 양국가산업단지와 비교하여 볼 때  생산액

은 18%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은 10,371명으로서 여수산업단지의 75%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수국

가산업단지의 업종 특성상 양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다른 어떠한 산업단지보다도 고용창출력이 

매우 낮은 구조를 갖고 있다. 

양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생산실 은 68,173억원으로서 유사한 생산실 을 나타내는 청주일

반산업단지의 22,250명의 고용보다 반에도 못미치는 10,371명으로 고용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92,051억원 생산실 에 6,484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양제철은 57,635억원 생산실 에 6,297명의 

고용인원이 있어 생산액 비 고용창출은 포항제철보다는 양제철이 다소 높았다.    

양국가산업단지는 양제철 단지와 양연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양연 단지의 생산액은 

68,173억원으로서 양제철의 생산액은 57,635억원으로 체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생산액인 10,538억원은 양연 산업단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연 단지의 고용은 4,074명에 이른

다. 주요 업종으로는 삼정피앤에이의 포장용강재 생산업체의 668명 고용을 비롯하여 철강업종과 

비 속소재업종이 주를 이루며, 운송업체들도 입주하고 있다. 

한편 불국가산업단지의 생산실 은 15,540억원에 불과하여 여수산업단지의 4.1%, 양산단의 

22.8%에 이르지만 고용인원은 여수산단의 13,937명과 유사한 13,889명에 달한다. 불국가산단에는 

총 334개의 기업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이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삼호 공업에 480명이 고

용되어 있는 등 고용인원 300명 이상의 기업은 총 5개로서 체기업 비 기업 비 이 1.5%

에 해당한다. 선박구성부품을 생산하는 한 산업에 352명, 선박기자재를 생산하는 미래 공업에 

338명, 선박블럭을 생산하는 삼호 공업에 320명과 산박구성품을 생산하는 마린텍에 300명이 

고용되어 있다. 이처럼 불산업단지에는 생산액에 비해 여수산업단지와 양제철단지  양연

산업단지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을 나타낸 이유로는 고용창출계수가 비교  높은 분야인 선박과 

기계 등의 산업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암의 삼호읍에 입주하여 있는 선박건조업의 삼호 공업은  32,098억원의 생산액을 나타내

는데 총 11,054명이 고용되어 있어 여수산업단지에 비해 생산액은 1/10에도 못미치지만 고용인원

은 80%에 달한다. 특히 양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에 비해서는 약 반에도 이르지 못하지만 구

용인원은 양국가산업단지보다 많은 편이다. 따라서 선박 등의 기계 산업이 고용창출력이 석유화

학과 철강 등의 1차소재업종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주 역시 산구와 북구에 걸쳐 치하고 있는 주첨단국가산업단지에는 기, 자 업종의 

엠코코리아가 입주하여 있는데 근로자수가 2,925명에 달하는 기업으로서 미국 앰코테크놀로지

(Amkor Technology,Inc.)의 한국내 지법인으로서 한국에서 반도체 사업을 1968년 처음 시작한 

아남산업의 후신으로서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문기업이다＊. 그 외에도 컴 서를 생산하는 

삼성 자 주공장이 입주하고 있어 536명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다. 그 결과 주첨단단지에는 

기, 자 등의 유 업종이 많이 입주하고 있으며, 생산액은 10,413억원이며, 8,372명이 고용되어 

＊ 엠코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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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첨단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체 기업수는 440개인데 이들 두 개 기업은 종업원이 300명 

이상의 기업이지만 그 외의 기업은 200 명이하의 소기업이므로 소기업의 비 이 상당히 높

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기업 비 이 높고, 업종도 기계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단지 일

수록 고용인원이 많은 편이다. 산업 분류에 따른 종사자 규모별 기업체수를 보면 2009년 재 통

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체 기업  300명 이상의 기업 비 은 2.2%이다. 소기업 비 이 

가장 높은 산업 역은 식료품 제조업으로 기업 비 이 1.1%에 불과하다. 기업 비 이 가장 높

은 산업 역은 자동차  트 일러 제조업으로 기업 비 이 3.4%이며, 다음으로는 자부품, 컴

퓨터 등 기 자 제조업으로서 기업 비 이 3.1%에 달한다. 화학물질과 1차 속제조업 등은 

기업 비 이 2.1% 정도이다. 

3. 광주․전남 주력산업의 고용에 따른 지역소득분배효과 분석 

행정안 부 자료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부 상의 2009년 연말 기  국의 인구는 4,977만명으로서 

년도 4,975명에 비해 2만명이 증가하 다. 주시의 인구는 년도에 비해 10,938명이 증가하여 

2009년 말 143만명에 이른다. 남의 인구는 2009년말 재 1,913만명으로서 2005년도에 비해서 

54,201명이 감소하 으며, 년도에 비해서도 5,996명이 감소하 다. 1995년도 2,186명, 2000년 

2,131명인 과 비교하여 보면 남의 인구는 지속 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은 여수시로서 293,5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순천시로서 244,339명이 

거주하고 잇으며, 3번째 지역은 목포시로서 244,339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시에는 143,641명이 

거주하고 있어 양만권인 여수, 순천, 양의 3개시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706,523명에 이른다. 

시․도 단 의 종합경제지표로서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 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지역소득 자

료를 보면＊ 2008년도 시․도 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상은 1,031조원 규모로 년도보다 약 48조

원 (4.9%)가 증가하 으며, 실질 지역내 총생산은 2.4%가 증가하 다. 남 지역은 산업단지를 

심으로 제조업 생산활동 비 이 높은 지역이므로 성장률이 국 평균 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주의 지역내총생산 (명목가치 기 )은 22.5조원으로 국의 2.2%인데 남의 국가산단 등에 

화학공업 공장이 가동되고 있음으로써 남의 지역내총생산은  52.8조로서 국의 5.1%를 차지

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액은 인구가 1,115만명인 울산 역시의 52.7조원과 유사하 다. 남에 

비해 인구가 1.4배 많은 경북은 74.9조로서 국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에 비해서는 1.3

배가 많은 액수이며, 경북은 남보다 인구가 1.7배에 달하는데 지역내총생산은 1.4배가 많은 편이

었다. 따라서 지역내총생산액을 기 으로 볼 때 남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비교  높은 수 이

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총소득을 보면 서울시는 317.9조로서 지역내총생산보다 72.3조가 증가하 고 주

역시도 59.5조로서 3.1조가 증가한 것에 비해 남 지역은 지역내총생산인 52.8조에서 지역총소득은 

32.5조로서 20.3조가 감소하 으므로 남의 지역내 총소득의 38.4%가 역외 유출 되었다. 경북의 

지역총소득은 54.8조 이었으며, 경남의 지역총소득은 60.2조 이었으며 역외로 유출되는 액은 각각 

13.7조, 14.7조로 지역내총생산 비 역외 유출 비율은 경북이 0.2%, 19.65 이었다. 따라서 경북이나 

경남에 비해 남에서 역외 유출되는 비 이 월등하게 높았다.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남과 유사한 

울산 역시는 지역총소득이 38.0조로서 14.7조가 유출되어 그 비 은 27.9%에 달하 다. 

지역의 생산이 유출되는 상을 권역별로 좀 더 분석하여 하여 남권과 호남권으로 권역별

＊ 2008년 지역소득 (잠정), 2009. 12. 23, 통계청 조사관리국 지역경제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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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호남권 남권

주 남 합계 경북 구 경남 부산 울산 합계

지역내총생산(명목) 1,031.5 22.5 52.8 75.3 68.5 33.4 74.9 56.4 52.7 285.9

(  국  비  비 ) 100.0 2.2 5.1 7.3 6.6 3.2 7.3 5.5 5.1 27.7

소

득

지

표

지역총소득(명목) 1,038.2 22.7 32.5 55.2 54.8 37.5 60.2 59.5 38.0 250.0

 ( 국 비 비 ) 100.0 2.2  3.1  5.3 5.3  3.6  5.8  5.7  3.7  24.1

 (지역내총생산 비 비 ) 100.6 101.2 61.6 73.4 79.9 112.3 80.4 105.5 72.0 87.4

  (명목 증가율) 5.4 2.5 5.4 18.4 3.4 12.6 5.0 13.4 

유출액    (명목)
1) 0.2 △20.3 △20.1 △13.7 4.1 △14.7 3.1 △14.7 △35.9

          (비 )2) 38.4 26.7 20.0 19.6 27.9 12.6

유입액    (비 )3) 0.9 10.9 5.2

개인 소득 (명목) 616.9 17.2 19.0 30.2 28.6 38.5 42.7 16.7 

로 통계를 재산출 하여 보면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주와 남을 합쳐서 75.3조에 불과하지만 

경북, 경남, 부산, 구, 부산, 울산의 남권은 285.6조에 이른다. 

권역별 역외 유출을 살펴보면 호남권은 남에서 주로의 역외 유출이 약간 일어나는 수 일 

뿐 (표 5) 부분의 유출은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남권에는 

경북과 경남도에 구 역시, 부산 역시, 울산 역시 등이 존재하는데 구의 경우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 비해 4.1조가 증가하 으며, 부산의 경우에는 3.1조가 증가하여 주가 0.2조 증가

한 것에 비해 조 이다. 따라서 경북과 경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주변 도시에 유입되는 정도가 

남보다 높았으므로 상 으로 서울 등의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정도가 은 것으로 여겨진다. 

유입되는 비 을 살펴보면 주 역시는 지역총소득  남 등 외지로 부터 유입되는 비 이 

0.9%에 불과하지만 구 역시는 10.9%이었으며 부산은 5.2%이었다. 따라서 남권의 유출 비

이 높은 것에 비해 주 역시로 유입되는 비 이 낮아 결국 남도에서 유출되는 생산은 수도권 

등 호남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역경제권의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총소득 

주1) 유출액 = 지역내총생산 - 지역총소득

주2) 비  = 유출액/지역내총생산*100

주3) 유입액 비  = [(지역내총소득 - 지역내총생산)/지역내총소득]*100

※ “2008년 지역소득”를 이용하여 재작성  

지역소득의 변화를 좀 더 심층 으로 분석하기 해 지역내총생산 비 지역총소득 수 의 비

율을 이용하여 지역소득 분배계정을 구하여 지역소득의 귀속을 분석하 는데 7 도시는 2008년도

에 114.2를 나타낸 반면 9개도는 90.0으로서 100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서울은 지역소득 귀속

이 119.4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수 이었으며, 주는 100.9를 기록하여 소득 귀속이 100을 넘었

다. 일반 으로 역시는 분배계정 값이 100을 넘은 값을 나타내어 생산액보다는 소득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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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으로서 외부로 부터의 소득 귀속이 발생하 지만 도 단 의 지역은 100보다 낮은 수 이었다. 

경북은 80.0, 경남은 80.4 수 인 것에 비해 남은 61.6으로서 국에서 가장 낮은 수 이었다. 7

도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비 지역총소득 수 은 2000년 이후 지속 으로 상승하다가 2008년

에는 소폭인 0.8p 하락하여 114.2를 나타냄으로써 지역소득 집 이 다소 완화된 상을 보 다＊. 

1인당 지표로 환산한 자료를 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충남이 29,964천원으로서 1 으며, 그 

다음이 남으로서 29,585천원이었으며, 주는 15,519천원로서 가장 낮은 구 역시 다음으로 끝

에서 두 번째 수 이었다 (표 6). 지역내총생산이 높은 수 을 기록한 남은 개인부문 총처분가

능소득으로 산정한 1인당 개인소득 수 은 10,670천원으로서 가장 낮은 수 이었다 (그림 1). 

한 1인당 민간소비 액도 국 평균은 11,487천원인데 남은 8,647천원으로서 국에서 가장 낮

은 순 를 기록하 다. 이러한 이유로는 남에서 이루어진 생산이 외지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주 역시의 경우 개인소득은 11,890천원으로서 7 도시  인천보다는 높았지만 호남권은 여 히 

낮은 수 이었다. 

[표 6] 지역소득 분배계정  1인당 소득분배계정의 시도간 비교 ＊＊

국 서울 주 남 경북 구 경남 부산 울산

지역내총생산 (명목) 1,031.5 245.6 22.5 52.8 68.5 33.4 74.9 56.4 52.7

지역총소득 (명목) 1,038.2 317.9 22.7 32.5 54.8 37.5 60.2 59.5 38.0 

지역소득 분배계정1)
100.6 129.4 100.9 61.6 80.0 112.3 80.4 105.5 72.1

1

인

당 

지역내총생산 21,220 24,481 15,519 29,585 26,160 13,586 23,926 16,121 48,621

민간소비  11,487 14,815 10,512  8,647   9,190 10,381  10,351 10,844 11,765 

개인소득(명목) 12,692 15,500 11,890 10,670 11,518 11,622 12,280 12,213 15,354 

  분배(비율)
2) 59.8 63.3 76.6 36.1 44.0 85.5 51.3 75.8 31.6

주1) 지역소득 분배계정: 지역내총생산 비 지역총소득 수  = (지역내총소득/지역내총생산)×100

주2) 개인소득 분배정도를 단하기 하여 1인당 지역총생산 비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하 음음:  (1인당

지역내총생산/1인당 개인소득)×100

 1) 연쇄방식으로 계산한 성장률 (개별업종  지출항목별은 2005년 가격 기 으로 작성한 실질증감률)

 2) 개인부문 총처분가능소득

 3) 2008년도 자료를 잠정치임

※ “2008년 지역소득”를 이용하여 재작성  

남의 표 인 여수산업단지와 양산업단지에는 로벌 기업의 생산공장이 주를 이루면서 

지역 생산액이 법인의 주소지인 외지로 유출되는 요인과 함께 주로 장치 산업 주의 생산공장에

서 석유  화학 제품과 철강 등 1차 소재 등이 주요한 생산품목이라는 요인 등으로 1인당 민간

소비수 과 1인당 개인소득수 은 국 최하 를 기록하 다. 

통계청에서 최근 개발한 지역소득 분배계정 지표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의 소득분배계정을 분

석하 다. 통계청에서 운 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활용하여 명목가치의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자료를 활용하 으며, 개인소득은 경우에는 총처분가능소득 자료를 활용하 다＊＊＊. 

＊ 2008년 지역소득 (잠정), 통계청, 2009.12.22

＊＊ 지역소득 분배계정은 통계청에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발한 지표로서 지역소득의 귀속(분배)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통계청에서 2009년 12월 23일 발표한 「2008 지역소득」과 숫자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함. 이는 지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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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생산 비 지역총소득을 통하여 산출한 소득분배계정을 보면 총생산에 비해 소득이 귀속되

는 비율이 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역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남이었다. 역시

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4년도 이후에는 곧 선두를 기록하 다＊. 

서울시는 지속 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여 분석기간 내내 선두자리를 유지하 으며,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 으로 벌어지고 있어 소득 귀속이 차 서울시로 편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소득 지표

                    출처: 2008년 지역소득 (잠정), 통계청, 2009.12.22

그러나 남은 분석기간인 2000년 이후 2001년에는 다소 개선된 바 있지만 이후 지속 으로 하

양 추세를 나타내다가 2005년 이후 하향은 멈춘 상태이다. 주 역시의 경우에는 분석기간 내내 

약간의 등락을 거쳤는데 2005년과 2006년에 하향추세를 띠다가 이후 약간 개선되고 있다 (그림 

2). 경북과 경남의 경우 일정수 에서 등락을 반복하 지만 일반 으로 경남은 2006년 이후 상향

추세가 뚜렷하 으며 울산 역시는 2004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2005년과 

2006년을 기 으로 도지역의 소득분배 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앙정부에서 추진한 지역균형

발 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1인당 지역소득분배계정을 추계하기 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 액을 1인당 개인

소득 액으로 나 어 분석하여 보았다＊＊. 1인당 지역내 총생산에 비하여 1인당 개인소득의 비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 역시었으나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역시 남이었다 (그림 3). 특

히 주목할 부분은 남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지속 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양추세를 유지하고 

소득 자료와 총처분가능소득의 값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특히 지역총소득 자료가 포털사이트에 존재하는 

제도부문별 자료에서 총본원소득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임.    

＊ 주) 100이상은 지역총소득이 지역총생산보다 많음을 의미

＊＊ 이 분석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방법은 아니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에 비해서 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의 비율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의상 본 연구자가 사용한 분석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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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이다. 결국 철강과 화학산업 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지역총생산의 지역내 분배구조가 

매우 취약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의 개인소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2]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 지역총소득을 통한 지역소득분배계정

[그림3] 1인당 지역내총생산 비 1인당 개인소득을 통한 지역소득분배계정

경상남도는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수 은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지속 으

로 하향추세를 유지하다가 앙정부의 지역균형발  정책이 실시된 이후인 2005년 이후 반등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남은 2005년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채 등락을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2008년도 지역소득』자료에 의거하여 비 융, 융, 정부, 개인 등의 제도부문별 지역내 총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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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살펴보면 서울은 비 융소득이 23.8%, 융소득이 9.6%, 정부소득이 10.7%, 개인소득이 

55.9%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 비 지역총소득은 30.6%이었다. 그러나 지역내 총생산은 국 

비 23.8%이므로 서울 외의 지역으로부터 많은 유입이 있다고 여겨진다.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구,  등의 역시에서도 지역총생산의 국 비 비율에 비해 지역총소득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역시 이들 역시도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도 단 의 지역으로부터 소득 유입이 

일어나고 있었다. 

역시 에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으로는 화학공업단지인 울산 역시의 경

우 총생산 비 은 5.1%이었는데 총소득 비 은 3.7%에 불과하여 총생산의 많은 부문인 국 비 

1.4%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울산 역시보다더 더 높은 비 으로서 

국에서 가장 높은 비 의 유출이 일어나는 지역은 남 지역으로서 지역내 총생산은 국 비 

5.1%에 달하는데 지역총소득은 국 비 3.1%로서 비 융법인기업의 8.9%, 융법인의 0.3%, 정부

부문이 33.6%, 개인소득이 57.2%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 비 2%의 재화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여수산업단지와 양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서울 등의 수도권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총생산의 유출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는 지역소득분배 계정을 통하여 살펴본 자료와 같이 지역의 소득이 서

울 등의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차 확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남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 이 높은 경남과 경북 등의 지역에서도 총생산의 유출이 많이 일

어난다. 경남의 경우 지역내 총생산은 국 비 7.3%에 달하여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 순 인

데 지역총소득은 국 비 5.8%로서 1.55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는 총생산은 

국 비 6.6% 인데 총소득은 국 비 5.3%로서 1.3%가 유출되고 있었다. 충남과 충북도 총생산이 

유출되기는 마찬가지 는데 충남은 총생산이 국 비 5.6%이었으나 총소득은 국 비 3.8%로

서 1.8%가 유출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총생산은 국 비 2.9%이었으나 총소득은 국 비 

2.4%로서 0.5%가 유출되고 있었다. 경기도 지역은 총생산은 19.4%이었으나 총소득은 국 비 

20.9%로서 1.5%가 유입되었다. 강원도 지역은 국 비 2.6%의 총생산을 나타나었는데 지역내 총

소득은 2.2%로서 0.4%가 유출되었다. 

결국 국에서 9개도 지역의 총생산은 서울지역으로 집 으로 유입됨으로써 총소득이 서울 

지역으로 집 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지속 으로 더욱 확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출이 큰 지역으로는 화학공업단지 등이 집  조성되어 운 되고 있으면서 수도권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부터의 유출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부가가치액을 당해년가격으로 보면 2008년도에는 2000년에 비해 국은 

540조에서 992조로 70.5%가 증가하 는데 화학공업 비 이 높은 남은 90.6%가 증가하 으며, 

울산도 역시 90.1%가 증가하 다. 한 경북도 87.7%가 증가하 다. 이에 비해 섬유산업 침체로 

제조업의 약화가 우려되었던 구 역시가 부가가치 증가가 가장 낮아 49.5%에 불과하 으며, 서

울 63.1%, 부산 65.3%, 주 67.8%, 경북 68.7% 수 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지역의 총부가가치는 224조인 것에 비해 경기도는 174조이었다. 부산 역시의 경우 총부가

가치가 2008년도에 51.7조이었으며, 구 역시는 30.0조, 주 역시는 20.0조, 울산 역시는 40.5

조이었으며, 경북은 63.3조, 경남은 67.9조에 달하 으나 남 지역의 지역내 총부가가치는 44.2조

이었다. 따라서 북을 포함한 호남권의 총부가가치는 91.3조에 불과하지만 남권의 총부가가치

는 253.3조로서 호남권의 2.8배에 달하 다. 인구는 2009년말기 으로 남권이 11,952,863명으로서 

5,201,152명인 호남권보다 2.3배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인구 비 상 으로 총부가가치 비 이 호

남권보다는 남권이 더 많았다.  

따라서 남지역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지역내총부가가치의 증가가 가장 높았

던 지역이지만 지역소득분배계정은 지속 으로 하락하 으며, 남 지역의 총생산이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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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남 지역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양국가산업단지를 심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장치산업 심, 기업 심의 산업구조로서 고

용을 통한 지역소득분배효과가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007년도 1인당 명목 GRDP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시로서 5,504만원에 이르 으며, 

그 다음 순 로는 여수시로서 4,840만원에 이르 다. 이러한 1인당 지역총생산은 2008년도 통계청

이 발표한 시도 자료에서 보면 1인당 국 평군 지역내 총생산은 2,122만원이며, 국에서 지역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업도시인 울산으로서 4,862만원이었다. 남의 경우는 1인당 GRDP

가 2,959만원으로서 충남의 2,996만원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높은 수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구로서 1,359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주 역시로 1,552만원이었다. 

2007년도 1인당 GRDP와의 비교이지만 양시의 경우 1인당 GRDP가 울산시보다도 월등하게 

높았으며, 남의 2  지역인 여수시의 경우에도 울산보다는 22만원이 낮은 정도이었으며, 암군

의 경우에도 4,696만원이었다. 따라서 남의 경우 기업입주가 높은 지역일수록 1인당 GRDP는 월

등하게 높았다. 

결국 남의 경우 기업도시인 경우 지역내 총생산이 높았지만 소득과 소비는 상 으로 낮아 

지역소득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지역의 총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이

되는 유출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정도가 남의 경우 다른 시도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남의 부가가치 비 을 보면 1.66%로서 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5.76%를 차지하 는데 제

조업의 부가가치 구성을 보면 기 소재형이 1.35%로서 남 체 제조업 구성  81%를 차지하

여 기 소재형 심의 제조업 비 이 지나치게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가공조립형의 비 은 

0.25%로서 남 제조업의 15%를 차지하 으며, 그 외 생활 련형은 0.06%으로서 4%를 차지하

다. 따라서 남 지역의 소득분배게정이 낮고, 고용창출이 낮은 이유로는 여수국가산업단지와 

양국가산업단지에 제조업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라스틱제품 제조업, 제 

1차 속 제조업 등의 기 소재형 제조업의 비 이 높기 때문이다 (그림 4). 

[그림 4] 전남지역 제조업 산업별 분포 

이에 비해 주 역시는 자동차, 운송장비, 기 자제품 등의 가공조립형 비 이 높은 편인데 

(그림 5) 이들 분야의 경우 비교  고용창출이 기 소재형보다는 더 높은 편이다. 국 으로 볼 

때 총부가가치 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 은 28.84%로서 이의 구성을 보면 기 소재형이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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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32%에 이르고, 가공조립형은 16.7%로서 제조업 에서 57.7%를 

이루며 생활 련형 제조업이 나머지 10.2%를 이룬다. 남 지역은 공공행정 부문이 0.38%이었으

며,은 농림어업 다음으로 건설업이 0.41% 등의 순으로 남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 이 높

은 편이었다. 

[그림 5] 광주광역시 제조업 산업별 분포 

그 다면 남과 주 역시의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구성을 다른 역시  도 단 에서 비교

하여 본다면 산출액 측면에서는 2000년에 비해 주 역시는 농림어업의 총산출액이 24.3%가 크

게 감소하 으나 남은 2000년에 비해 농림어업이 12.0%가 증가하 지만 지역내총부가가치 측면

에는 남의 농림어업의 비 이 23.4%나 감소하 다. 따라서 남의 농림어업은 산출액은 증가하

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는 감소하여 경제성은 2000년에 비해 월등하게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농림어업의 부가가치가 낮아진 은 경남이나 경북이 비해서도 월등하게 성과가 조한 편인데 

경북의 경우 산출액은 2000년 비 25.6%가 증가하 지만 지역내총부가치 비 은 5.5%의 증가에 

불과하 지만 경남의 경우 농림어업의 산출액이 2000년에 비해 31.2%가 증가하 지만 지역내 총

부가가치 비 은 7.2%가 증가하 다. 농림어업이 남은 산출액 측면에서는 국에서 1 이지만 

지역내 총부가가치 기 으로 본다면 경북지역보다 낮아 2 에 그친다. 따라서 남의 경우 농림어

업의 경쟁력도 최근 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남과 경남, 경북 등 농  지역의 고령화율은 유사하게 높은 편인데 남의 농림어업 경쟁력이 

상 으로 더욱 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에 한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남은 농업

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에 최근 많은 노력을 기울 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을 분류 기 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출액 측면에서 2000년에 비해 주

역시가 제조업의 증가가 127.6%, 남이 181.3%를 기록하여 구 평균인 110.4%보다 상당히 높

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부산 역시의 경우 제조업이 124.0%가 증가하 으며, 울산 역시는 

151.1%가 증가하 으나, 1인당 GRDP가 가장 낮은 지역인 구는 56.6%에 불과하 다. 경상북도

는 제조업의 산출액이 2000년에 비해 116.2%가 증가하 으며, 경남의 경우에는 136.8%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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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비해 지역내 총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한 지역은 남으로서 198.8%가 증

가하 는데 기 소재형 제조업에서 193.8%, 가공조립형 제조업에서 342.7%가 성장하는 등 지난 

2000년 이후 남 소재 기업의 경  성과가 높아 기업의 성장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제조업의 총부가가치 비 성장률은 남 지역에서 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특히 기

소재형 제조업과 가공조립형 제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이한 은 남의 경우 가공조립형 성장세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의 구성 비율이 워낙 

낙은 편이었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가공조립형의 비 이 남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

았다. 그 결과 남 지역의 소득분배게정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해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다소 회복세에 이르는 원인이 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소득분배계정에 있어 경남지역

이 보다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었는데 이에는 기 소재형 제조업보다는 가공조립형 제조업 비 이 

3~4배 정도 월등하게 높기 때문일 것이다. 기 소재 제조업의 비 이 높은 울산 역시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성장은 산출액 측면에서 2000년에 비해 151.1%가 증가하 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부

가가치의 증가는 92.9%에 불과하 는데 상 으로 울산시의 기 소재 제조업의 경제성은 다소 

게 성장하 다. 결국 남 지역은 석유정제, 화학기 소재 생산, 철강 등 제1차 속제조 등의 

업종을 심으로 (그림 4)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운 되고 있는 기업의 경 성과가 높은 편이

며, 기업의 성장세도 높은 편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남의 제조업 성장세가 높은 것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수 등의 변화를 분석하여 보

고자 한다. 국 으로 농림어업의 종사자수는 지속 으로 낮아져 2005년에는 국 인구 비 

7.9%이던 수 에서 2008년은 7.2% 수 으로 0.7%가 감소하 으며, 인원도 12만 5천명이 감소하

다. 제조업을 심으로 한 공업의 경우에도 국 으로 2005년 18/15 수 에서 0.7%가 낮아져 

2008년에는 17.4%에 불과하 다. 이에 비해 사회간 자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5년 73.5%

에서 1.9%가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75.4%로서 체 업종 종사자의 3/4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이탈이 비교  빠르게 일어나면서 고용이 서비스업에서 

격하게 증가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생산성의 성장도 조한 편이며, 경제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요

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부산 역시를 비롯하여 주 역시, 구 역시 등에서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원 비 이 각

각 2008년도에 0.7%, 1.7%, 1.6%로 나타났는데 2005년도에 비해 반 이하로 감소하 으며 특히 

주 역시의 인원이 크게 감소하 다. 남의 경우에는 아직도 농림어업 인구  비 이 2008년도에 

27.9%를 이룸으로써 국에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 은 2005년도의 30.6%

에 비해 2.7%가 감소한 수치이다. 따라서 남의 경우 이처럼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비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총부가가치 감소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남 지역의 소득분배계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인구는 

2005년 23.9%에서 23.6%로 0.3%만이 감소하 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16.2%에서 14.1%로 2.1%가 

감소하 다. 

공업의 비 은 국 으로는 1.25가 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비교 상 지역으로 선장한 지역 

에서는 구 역시의 공업 비 이 21.4에서 19.2로 2.2%가 어 체인구가 3만9천명이 감소

하 다. 부산 역시의 경우에도 공업 종사자의 비 이 18.3에서 18.2%로 0.1%가 었으며 체 

인구는 2만7천명이 감소하 다. 울산 역시의 경우에도 공업 종사자의 비 이 국에서 가장 높

았는데 37.3%에서 34.2%로 3.1%가 어들었다. 경북의 경우에는 공업 종사자 비 이 2005년 

19.1%에서 2008년 16.0%로 3.1%가 어들었으며 서비스업은 57.0%에서 60.5%로 3.5%가 증가하

으나 인구수는 1만1천명이 감소하 다. 경남의 경우 지역소득분배계정이 최근 개선되는 등 소득

분배 양상이 양호하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공업 종사자 비 은 22.6%에서 24.7%로 

2.1%가 증가하여 제조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 그 결과 6만명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한편 공업 종사자수는 13.6%에서 11.5%로 2.1%가 어들어  공업 종사자수는 7만3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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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 다. 남 지역은 여수산업단지와 양산업단지  불산업단지 등 생산액 기 으로 국

에서 상 를 달리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들이 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재 공업 종

사자 비 은 9.1%수 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8만5천명에서 2008년에는 오히려 3천명이 감소

한 8만2천명으로서 경상북도의 21만 6천명, 경남의 37만 8천명에 비해 월등하게 어 1/3내지 1/5 

수 에 불과한 편이다. 따라서 남의 경우 기 소재제조업 심의 산업구조가 지역내 총생산액과 

지역내 총부가가치의 증가에 비해 남지역 고용확 를 견인해내지 못하는 요한 요인으로 생각

된다. 

III. 결 론

지역총생산과 지역소득은 생산부가가치의 귀속문제로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며, 한 

지역총부가가치가 증가할 경우 그것이 부 타 지역의 소득으로 귀결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 될 수 있으며, 지역총생산의 증가가 지역의 소득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의 문제는 지역총생산에 비해 상 으로 지역소득을 비롯하

여 지역소득분배효과가 매우 낮다는 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이 남 등의 지역의 소득에 어느 정

도 기여하느냐라는 을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등이 요소를 

활용하여 추가 으로 분석하고, 지역소득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과 

근이 필요한 이유로는 수출주도형, 자본집약 , 기술집약  산업구조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고

질  문제 인 “고용없는 성장”의 해법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